
최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

데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오감

을 만족하며 가족 연인, 친구와 함께 오붓한

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. 천혜의 자

연자원을 바탕으로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서

귀포시 하효마을 쇠소깍이다.

쇠소깍의 본래 명칭은 소가 누워있는 형태

라 해서 쇠소깍 이라고 지명을 삼았다. 효돈

천 하류에 단물과 바닷물이 만나 쇠모양의

깊은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어 쇠소 라 불리

고 있으며 깍 은 끝이라는 뜻이다. 쇠소깍

은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

이래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제주

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.

최근 쇠소깍에서는 하효쇠소깍해변과 더

불어 나룻배카약체험, 제트보트 등의 수상

레포츠와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돼 있어 관

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.

특히 하효쇠소깍협동조합(이사장 강익

현 하효마을회장)이 운영하고 있는 전통 나

룻배카약 체험은 도내에서는 쇠소깍에서만

즐길 수 있다. 기존 쇠소깍에서 운영되던 투

명카약을 최근에 들어서 목재로 된 나룻배

카약으로 교체하면서 안정감을 더해 다양한

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다. 가족, 연인, 친구

와 함께 나룻배카약에 탑승해 천천히 노를

저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쇠소깍의

자연 풍광을 눈앞에서 느낄 수 있는 게 특징

이다. 카약을 통해서 쇠소깍의 코끼리바위,

장군바위, 큰바위얼굴, 사랑의 바위, 병풍바

위, 독수리 바위, 쌍둥이 바위, 사자바위, 기

원바위, 쌍둥이 굴 등 다양한 바위 등을 비

롯해 유네스코 보호 지정 식물 등을 만나

볼 수 있다.

또한 쇠소깍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체험

활동도 즐길 수 있다.

쇠소깍 앞바다를 누비는 제트보트는 아름

다운 경치와 스릴을 한번에 느낄 수 있다.

이곳에서 운행되고 있는 제트보트는 최대

440마력의 터보와 분당 25000ℓ의 물을 뿜

어내는 보트로, 쇠소깍 앞바다를 누비며 슬

리핑, 슬라이딩, 노즈오프, 360도회전 등을

통해 탑승원들의 숨돌릴 틈을 주지 않기로

도 유명하다. 또한 쇠소깍에서는 왕발통을

이용해 시원한 바닷 바람을 맞으며 손쉽게

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다.

이와함께 차분한 관광을 즐기고 싶다면

무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목조 데크를 따라

내려가 쇠소깍을 거니는 것도 추천한다.

에메랄드빛 비경을 뽐내는 쇠소깍을 따라

거닐다 보면 어느덧 검은모래로 유명한 쇠

소깍 해변이 모습을 드러낸다. 쇠소깍 해변

의 검은모래는 상류의 현무암이 풍화작용을

거쳐 잘게 부서져 떠내려와 쌓인 것으로 백

사장과는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.

더불어 쇠소깍 인근에는 각종 물회, 몸국,

해물탕, 한정식, 고기국수 등의 전문점이 즐

비해 먹거리 선택권이 다양하며 제주 토산

품점을 비롯해 카페와 디저트 상가도 있어

허기진 배를 달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여

유를 즐길 수 있다.

이 밖에 쇠소깍 해변 인근에는 무료주차

장 2곳과 전기차 충전소, 휴게실 등의 편의

시설도 조성돼 있어 초행길인 관광객들도

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.

강익현(64) 하효마을회장은 유네스코

생물권 보전 지역인 쇠소깍은 천혜의 자연

경관을 자랑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고

있다 면서 이에 따라 쇠소깍은 도민, 관광

객들과 함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편

의시설 등을 갖춰 나가 쉼터로서 역할을 다

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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